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akistan sees increased LNG imports  대우조선, 드릴십 1척 인도 완료…목표 달성 '청신호' 

파키스탄의 석유부 장관이 2022년까지 현재 450만톤에 불과한 LNG 수입량을 
연간 3,000만톤으로 높이겠다고 밝힘. 파키스탄은 2015년 3월 LNG 수입 터미
널로 첫 FSRU를 도입했으며 2018년까지 3기의 FSRU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
임. (Tradewinds) 

 대우조선해양이 Transocean으로부터 2012년 약 6.2억달러에 수주한 Drillship 
1척을 최근 인도했다고 밝힘. 이번에 인도한 선박은 Transocean이 대우조선해
양에 발주한 11번째 Drillship임. 대우조선해양은 2척의 시추설비를 10월까지 
추가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연합뉴스) 

Small signs of upstream recovery  글로벌 조선소 절반, 1년 6개월간 수주 ‘제로’ 

ONCG의 Managing Director가 22회 World Petroleum Congress에서 유가 회
복에 따른 Oil&Gas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예상함. 다만, 투자는 경제성이 확
보된 프로젝트에 한해서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힘. ONGC 역시 최근 50억달러 규
모의 KG-DW-98/2 Cluster 2 Project의 투자를 단행한 바 있음. (Upstream) 

 Clarksons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1,000GT급 이상의 선박을 수주잔고로 보유하
고 있는 조선소는 353개로 집계됨. 2010년 6월 말 기준 606개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현재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3535개의 조선소들 중 절반에 
가까운 조선소가 1년 6개월 동안 신규 수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음. (EBN)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주요 지표 및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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